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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�가정�예배



말씀나눔
나를�향하신�하나님의�뜻

오늘은�우리�민족�고유의�명절인�한가위입니다. 
하지만�코로나 ��로�인해�풍성하고�넉넉한�예년과�달리�참으로�어려운�시기를�힘겹게 
지나고�있습니다. 
이처럼�힘든�일을�겪다�보면�나를�향한�하나님의�계획이�무엇인지, 
나를�향한�하나님의�뜻이�궁금할�때가�있습니다. 

성경은�나를�향하신�하나님의�뜻에�대해 “항상�기뻐하라�쉬지�말고�기도하라 
범사에�감사하라�이는�그리스도�안에서�너희를�향하신�하나님의�뜻이니라”고�하며 
분명하게�선포합니다. 
그래서�우리는�성경이�힘주어�말씀하고�있는�다음�세�가지를�꼭�기억해야�합니다.

첫째, 항상�기뻐하라!
이�말은�환경과�처지�때문에�네가�누리고�있는�기쁨을�잃어버리지�말라는�것입니다. 
왜냐하면�그리스도인은�죄로�죽었던�자가�예수�그리스도의�십자가�은혜로�구원받아 
새�생명을�얻은�자이기�때문입니다. 십자가의�예수�그리스도를�주목할�때�우리는 
생각에�사로잡혀�불안에�빠지지�않고, 항상�기뻐할�수�있습니다.

둘째, 쉬지�말고�기도하라!
기도한다는�것은�이�땅을�살아내는�것도�온전히�하나님으로�말미암는다는�고백입니다. 
내�작은�신음에도�귀를�기울이고, 내�눈물까지도�헤아리는�분이�내�기도를�듣고�계심을 
아는�자는�감정에�무너져�낙심하는�대신�매사에�끊임없이�기도할�수�있습니다. 

셋째, 범사에�감사하라!
감사는�모든�일에�하나님을�인정하는�자만이�할�수�있습니다. 나를�구원하시고, 
내�생명을�지키시는�분이�내�인생�길도�책임져주실�것이기�때문입니다. 그래서�감사는 
어떤�경우에도�하나님을�바라보는�자가�힘을�다해�하는�신앙고백입니다.

한�해�동안�지키시고�인도하신�하나님을�기억하며�남은�한�해도�기쁨을�놓치지�않고, 
늘�기도하며, 어떤�경우에도�감사하며�나를�향하신�하나님의�뜻을�이루는�믿음의�가족이
됩시다.

추석�가정�예배�순서

순서에�들어있는 ‘ 말씀나눔 ’은�같이�읽거나 
각자�가정�상황에�맞추어�고쳐서�해도�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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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의�큰�명절�추석을�맞이하여
이렇게�가족이�모여�예배드리게�됨을�감사드립니다. 

다같이�사도신경으로�우리의�신앙을�고백하며�하나님께�예배드리겠습니다.

��  항상�기뻐하라
��  쉬지�말고�기도하라

��  범사에�감사하라�이것이�그리스도�예수�안에서
   너희를�향하신�하나님의�뜻이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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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 나를�향하신�하나님의�뜻 ’


